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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 인천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관리 위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

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

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

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



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

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

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위한 녹지축 보전을 위해서는 인천 특성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

으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와 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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